
[건기식쟁점] 바이럴 마케팅 관련 개인 블로그 운영자의 책임 

 

 

 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‘천연원료’, ‘無화학첨가물’ 등으로 허위표시·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

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. 이례적으로 사업자 당사자에 

대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

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. 즉, 식약처는 건기식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에서 

나아가 광고대행업자는 물론 해당 글이 게시된 개인블로그 운영자까지도 

고발조치하였습니다. 

  

문제가 된 건기식 관련 허위, 과장 광고행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, 개인블로그 운영자의 

책임까지 살펴봅니다. 

  



문제 광고: 가. 합성비타민을 사용하였음에도 천연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 혹은 

無화학첨가물로 광고 + 나. 블로그 등에 합성비타민이 암, 천식 사망률을 높인다는 등 

근거 없는 내용으로 허위·과장광고 

  

건기식의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,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·혼동시킬 

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

있습니다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 조). 

  

식약처의 공식적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처분의 근거를 알기가 어려우나 이 사건 

광고에서 천연원료, 無화학첨가물 부분은 합성원료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음에도 

불구하고 광고한 것으로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

광고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 2 호 라목)에, 합성비타민이 암, 천식 

등 사망률을 높인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광고한 것으로 비교내용 

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(위 별표 제 3 호 마목) 혹은 다른 업체의 

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광고(위 별표 제 4 호)에 

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

  

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광고금지 규정의 위반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

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 광고금지 규정은 문언 상 건강기능식품제조·판매업자만이 아니라 

누구나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

광고대행업자 혹은 개인블로그 운영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광고금지 규정의 

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로부터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

  

다만 이 사건과는 달리 제품의 광고 의도 없이 단지 자신이 섭취하는 제품에 관하여 

포스팅을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광고금지 규정 위반에 

따른 처벌은 고의범만 가능합니다. 이 사건 개인블로그 운영자의 경우 

광고대행업체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은 정황 등이 확인되어 블로그에 글을 게재한 것에 

광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될 수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, 이를 통상적인 모든 포스팅 

게시자로까지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 

 

 


